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94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명

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1) 명예시민 : 총 19명 (남자 14명, 여자 5명) ※세부명단 별첨



가) 국적별 : 14개국

네팔 1 몰도바 1 인도네시아 1 파키스탄 2

대만 1 미국 1 체코 1 프랑스 3

독일 3 베트남 1 캐나다 1

멕시코 1 아일랜드 1 콜롬비아 1

 나. 추진경과
◦ 2019. 6.10 ~ 7.1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총 26개국 37명)

◦ 2019. 7.22 ~ 7.30 공적·거주기간 등 자료 검토

◦ 2019. 7.31 2019 명예시민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추천자 37명 중 19명 선정)

 다. 수여예정일
◦ 2018. 10 ~ 11월 중 「2019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수여

라.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명예시민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19명

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

◦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

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58년 이후1) 현재까지 모두 97개국

828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6년

30명, 2017년 21명, 2018년 3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음.

◦ 명예시민에게는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각종

위원회나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박물관․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1)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명예시민증 조례가 제정됨.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판단

◦ 심사위원회는 명예시민조례에 따라 추천2)받은 명예시민 후보 37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9명을 수여대상으로 선정했음.

◦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18명은 거주기간 요건 부족, 심사위원 전체

회의와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취합을 통해 서울시정과 관련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공적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후보자임.

◦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방송 등으로 유명한 외국인을 서울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수여대상자의 대다수가 남성3)이므로 최근 양성평등 기조에

부합하도록 성비를 조정할 필요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명예국민제도4)”와

비교할 때 명예시민의 무분별한 선정으로 그 가치와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명예시민제도의 권위와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2019년 수여대상자 중 남 14명, 여 5명.
4) 명예국민제도는 2002년 설치되어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4명(거스 히딩크(2002년, 축구감독),

마리안느 스퇴거(2016년, 40여년간 소록도 봉사한 수녀), 마가렛 피사렛(2016년, 40여년간

소록도 봉사한 수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2018년, 성이시돌 목장, 양돈장 등을 설립해 제주도

근대화에 기여한 신부)가 선정되었음.



< 최근 5년 시정공로 명예시민 성별 통계 >

수상년도 시정공로 총합(명) 남(명) 여(명)

2018 22 18 4

2017 15 10 5

2016 21 14 7

2015 16 11 5

2014 12 11 1

◦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

시민제도의 권위와 수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담당조사관 연 락 처

최 범 준 2180-8058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
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
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

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
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

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0.>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 연도별

('19. 8. 1. 기준)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시정(국가)유공 국제대회 참석 등 비고
총 계 828 161 497 170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9

명예시민증(소계)
(1972~ ) 692 133 428 131

1973～1980 155 6 19 130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10 22 -

2019 5 5 0 -

9

※ 국제회의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97개국 828명
('19. 8. 1. 기준)

대륙 국적
계 성별

대륙 국적
계 성별

(단위:명) 남 여 (단위:명) 남 여

아프리카

(41)

1 가나 2 2 0

유럽

(245)

10 벨라루스 1 1 0
2 나이지리아 6 6 0 11 불가리아 1 1 0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5 0 12 스웨덴 6 5 1
4 레소토 1 1 0 13 스위스 4 3 1
5 세네갈 2 2 0 14 스코틀랜드 1 0 1
6 수단 11 11 0 15 스페인 8 5 3
7 앙골라 3 2 1 16 슬로바키아 1 1 0
8 에티오피아 4 4 0 17 아제르바이잔 1 1 0
9 차드 1 1 0 18 아이슬란드 1 0 1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9 아일랜드 4 3 1
11 콩고 3 3 0 20 에스토니아 1 0 1
12 탄자니아 1 1 0 21 영국 31 21 10

아시아

(204)

1 네팔 8 7 1 22 오스트리아 5 4 1
2 대만 10 10 0 23 우크라이나 2 2 0
3 말레이시아 4 3 1 24 이탈리아 15 11 4
4 몽골 8 6 2 25 조지아 2 2 0
5 방글라데시 1 1 0 26 체코 3 3 0
6 베트남 7 7 0 27 터키 14 13 1
7 스리랑카 3 1 2 28 폴란드 6 5 1
8 싱가포르 8 7 1 29 프랑스 21 14 7
9 우즈베키스탄 7 4 3 30 핀란드 4 3 1
10 인도 4 3 1 31 헝가리 5 5 0
11 인도네시아 6 5 1 - - - - -
12 일본 45 36 9

중남미

(71)

1 과테말라 2 1 1
13 중국 43 38 5 2 도미니카 2 1 1
14 카자흐스탄 10 9 1 3 멕시코 13 10 3
15 캄보디아 1 1 0 4 바하마 1 0 1
16 키르키즈스탄 3 2 1 5 베네수엘라 2 0 2
17 타이티 1 0 1 6 벨리즈 1 0 1
18 태국 17 14 3 7 볼리비아 2 0 2
19 파키스탄 3 2 1 8 브라질 7 5 2
20 필리핀 15 12 3 9 아르헨티나 4 2 2

중동

(22)

1 사우디아라비아 6 6 0 10 에콰도르 1 0 1
2 아랍에미리트 2 2 0 11 엘살바도르 1 1 0
3 알제리 2 1 1 12 온두라스 2 1 1
4 요르단 2 2 0 13 우루과이 1 0 1
5 이라크 3 3 0 14 칠레 6 5 1
6 이란 2 2 0 15 코스타리카 5 3 2
7 이스라엘 3 2 1 16 콜롬비아 6 5 1
8 이집트 2 1 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유럽

1 그리스 9 7 2 18 파나마 1 0 1
2 네덜란드 11 7 4 19 파라과이 1 0 1
3 노르웨이 5 3 2 20 페루 11 9 2
4 덴마크 9 7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5 독일 44 40 4 북미

(222)
1 미국 202 163 39

6 러시아 13 12 1 2 캐나다 20 14 6
7 루마니아 3 2 1 오세아니아

(23)
1 뉴질랜드 10 9 1

8 몰타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9 벨기에 13 7 6 3 호주 12 7 5



2019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

연
번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국 적

(추천자) 공 적

1

수잔 샤키아

(31세, 남)
직장인, 
방송인

네팔

(㈜바이탈파라슈트 
대표 김명해 등 
서울시민 58명) 

○ 청소년 다문화교육을 위한 UNESCO 한국 
중고등학교 강사로 참여 

○ 서울 휠체어마라톤, 평창동계올림픽, 한국관광공사 
국제 홍보대사 등으로 참여

○ 새마을운동 학습을 위한 네팔 리더 한국방문단 
안내를 통해 양국 교류 추진

2

왕육성

(65세, 남)
중식당 운영

대만

(최명복 등 시민 
50명) 

○ 88올림픽 운영위원 참여 자원봉사 등 시작으로 
사회공헌에 관심

○ 1996년 한국화교 요리사협회 회장 역임 당시 
탑골공원 자장면 자원봉사 참여

○ 서교동 주민센터 통해 음식 및 불우이웃성금 
기부(’15.8월~, 매월 30~40만원) 

3

김 에델트루트

(80세, 여)
이화여대 
명예교수

독일

(은평구청장,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

○ (재)한독문학번역연구소의 한독사전 편찬
○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복지시설인 ‘샘 

지역아동센터’시설 매입과 운영을 위해 8억원 이상 
후원 및 프로그램 지원 

○ 오정희「새」등 한국문학 독어 번역
   - 리베라투르상 수상 등 한국문학 세계화 기여

4

알프레드 
하르트

(70세, 남)
음악가

독일

(주한독일대사)

○ 유럽 프리 재즈아트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에 재즈 
문화 전파에 공헌

  - 활동명 Alfred 23 Harth / A23H)
○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협력을 통해 한독 문화교류에 

앞장섬(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등)



연
번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국 적

(추천자) 공 적

5

하르트무트 
코쉭

(54세, 남)

독한포럼 
공동의장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 총재 

우어줄라 맨레)

○ 독한의원친선협회장으로 활동하며 남북한을 방문하며 
통일문제에 관심

○ 2013 한독수교 130주년 및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기여 

○ 코쉭 의장 발의로 독일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의 뜻을 담은 경복궁 향원정을 모티브 
정자 ‘통일정’ 세움(’15) 

6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26세, 남)
방송인

멕시코

(주한멕시코대사)

○ 소셜 미디어 활동 등으로 멕시코의 젊은 층에게 
관광지이자 비즈니스지로 한국과 서울을 어필

○ 9명의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국적 밴드 ‘한글’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한국드라마 OST를 다국적 
악기로 리메이크하여 알림

7

마르다리 
타티아나

(31세, 여)

성균관대 
대학원생

몰도바

(국제교류문화진
흥원장 유정희)

○ 국제청년센터 세계문화홍보단, 역삼글로벌센터 
등에서 글로벌 문화홍보대사 활동

○ 시립용산노인복지관 어르신 영어봉사활동
○ 2016년부터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자원봉사, 600여 

청소년들에게 선사문화 교육
○ 한국에 거주하는 몰도바인 간 네트워크 구축하여 

의사소통 지원 및 공익활동 마련

8

마크 테토

(39세, 남)

TCK 
Investment

s 전무

미국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이사장 김홍남,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진옥섭, 
재단법인예올 

사무국장 이은미)

○ 일본에 있는 고려시대 불교 문화재 구입에 참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 서울의 현대미술가 지원 및 국내외 언론에 소개될 수 
영어로 소셜미디어 홍보 

○ 서울 골목 재생프로젝트, 서울로7017 홍보활동, 기고 
등을 통해 국제적 홍보 

○ 궁중문화 알리기와 전통문화 후원 등 공적으로 
외국인 1대 경복궁 명예 수문장(’18) 

○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기금마련 
자선행사 진행 

9

레 응우옌
민 프엉

(32세, 여)

연세대 
대학원생
베트남어 
MC, VJ

베트남

(주한베트남대사)

○ 대학 연합 국제유학생 문화교류활동 기획 및 진행
○ KBS World 라디오와 베트남 VTV채널을 통해 양국 

간 문화와 행사홍보에 공헌
○ 2014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정부대표단의 

통역을 통해 양국 교류 도움 



연
번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국 적

(추천자) 공 적

10

콜름 플라나간

(53세, 남)
서울외국인
학교 교장

아일랜드

(동방사회복지회장)

○ 서대문구와 MOU를 맺고, 서대문구 지역환경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동참

○ ‘So Good Project’를 통해 보호시설아동, 노숙자 
등에 나눔활동

○ ’17년부터 장애우를 위한 스페셜올림픽 개최, 
프로그램 운영, 외부활동지원 등 봉사활동 추진

○  국내외 입양인들을 위한 축구대회 지원 등 입양아동 
지원 및 입양인식 개선활동 

11

안나 쿠수마

(52세, 여)
선생님/강사

인도네시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수여 
   (’14.12, 국립민속 박물관 사업에 기여) 
○ 서울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적응과 

인도네시아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기여 
○ 이방인으로 한국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전공을 살려 강사와 

통역사로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이주여성의 귀감이 됨

12

리 미하엘라

(40세, 여)
주한체코
문화원장

체코

(서울역사박물관장)

○ 서울-프라하 간 문화교류행사 개최를 주도하고 도시 
간 국제우호 관계를 강화함.

○ 서울역사박물관과 주한체코문화원을 서로 연계하여 
국제교류전시(’13~’14) 및 다수의 국제행사를 
유치,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문화외교의 지평을 
동유럽까지 확대하는데 기여  

○ 주한체코문화원을 국가 간, 도시 간의 문화교류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난 6년간 각국의 문화를 
상대국으로 홍보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함

13

임용우

(36세, 남)

WeGO
(세계스마트
시티 기구)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캐나다

(㈜에스알포스트 
대표이사)

○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조직의 일원으로 서울시 
해외수출부문 민-관 협력 활동 공헌

○ 국내 민간기업의 우수정보시스템을 발굴, 이를 시 
정책에 결합하여 국내 기업 해외진출 판로기회를 모색

○ 해외 도시와 서울시 간 상호 우호증진 및 도시정책 
교류에 기여



연
번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국 적

(추천자) 공 적

14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42세, 남)
작가

콜롬비아

(주한콜롬비아대사)

○ 서울 거주기간 동안 집필한 2권의 책이 서울의  
삶의 모습을 남미문화권 이주민 시각으로 
풀어내며, 남미 문화권 사람들에게 서울을 알리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 서울생활상을 담은 도서의 타 언어권 해외 도서상 
수상, 국내외 강연을 통해 서울과 남미문화권의 
교류 적극 추진 

15

무스타크 
마지드

(28세, 남)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

파키스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여 서울시 위상 제고에 기여

○ 서울거주 외국인들에게 생활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개

○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명예기자, 글로벌 
서울메이트 활동 등 

16
아만울라

(32세, 남)
회사원

파키스탄

(주한파키스탄 
대사, 한국 
파키스탄 

학생협회장)

○ 서울시 주관 ‘먼나라 이웃나라’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며 서울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문화 인식의 폭을 넓히는 교육 활동

○ 한국인들을 위한 파키스탄 우르두어 교재 집필로 
한국인들에게 파키스탄 언어를 전파

○ 한국에 와있는 파키스탄 학생들의 한국 및 서울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

17

벤자민 로랑 
주아노

(51세, 남)

홍익대 
불어불문학

과 교수

프랑스

(주한프랑스대사)

○ 저서 및 칼럼을 통해 서울의 우수성을 프랑스 사회에 
널리 알림

○ 15년 동안 프랑스인들과 서울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 개최 주관

○ 프랑스 커뮤니티에 프랑스인들이 서울의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도움



연
번

성 명
(연령, 성별) 현 직 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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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루이 
쇼사드

(68세, 남)

SUEZ그룹 
CEO

프랑스

(서울국제경제
자문단 SIBAC)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연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감사 
○ SIBAC 회의에 2011년부터 매년 참석하여 중추적인 

역할, 자문 제공  
○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 SIBAC의 역사 및 공적을 

대외적으로 알려 활성화하기 위함

19

파비앙

(35세, 남)
방송인

프랑스

(양혜원 등 
서울시민 30명)

○ 태권도, 합기도, 국궁 및 독도아카데미 
수료(’14.1~7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

○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공공외교(평창올림픽, 여수엑스포 등) 적극 참여

○ 태권도 등 한국의 스포츠 깊은 조예,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박물관 해설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


